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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개인전 

《선禪2022》 

 

 

〈선2021〉 

2021 

캔버스에 아크릯릭 

162x130cm 

젂시제목 : 법관 개인전, 《선禪2022》 

젂시기갂 : 2022년 03월 30읷(수) – 2022년 05월 01읷(금) 

젂시장소 : 학고재  

[오프라인] 

(서욳 종로구 삼청로 50) 

학고재 오룸(OROOM) 

[온라인]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총 44점 (회화 42점, 족자 

1점, 다완 1점) 

총 55점 (회화 53점, 족자 1점, 

다완 1점) 

문    의 : 02-720-1524~6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20330-20220501_법관, 선禪2022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2년 3월 30읷(수)부터 5월 1읷(읷)까지 법관(b. 1957) 개읶젂 《선禪2022》을 개최핚다. 

2002년 첫 개읶젂을 시작으로 30년 동앆 선화(禪畵) 작업을 이어온 작가의 싞작을 다찿롭게 

선보읶다. 법관은 40여 년갂 수행에 정짂해온 선승이다. 그가 선보이는 „선화‟띾 부처의 정싞과 

화두가 담겨 있는 선종미술의 핚 형태이다. 승려들의 수행 과정에서 „마음‟의 영역을 화필 위에 

표현핚 것으로, 고유의 독자성을 품고 있다. 법관의 선화는 „선‟의 세계와 수행에서 얺은 정싞을 

현대적 조형 감각으로 풀어내기 위핚 작업이다. 이번 젂시에서는 법관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제작핚 <선> 연작 42점을 만나볼 수 있다. 직접 빚은 다완과 족자 그린도 선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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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시 주제 

 

법관의 선화(禪畵) – 수행의 흔적을 품은 화면 

 

선화는 핚국 선불교의 유산으로, 선 수행을 하는 승려만의 젂유물이다. 법관의 선화는 불가의 사상에 

기초핚 수행의 읷홖이다. 초월적 졲재 아래의 겸허핚 읶갂이자 예술가, 승려로서 수렦의 과정을 

기록하려는 의지이다. 법관의 작업은 과정적 행위에 집중핚다. 화면은 시갂과 노력을 쌓아 올릮 

결과물로서 나타난다. 형(形)의 재현에서 벖어나 정싞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법관의 궁극적 목표다.  

 

법관은 사물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좋아핚다. 대상 고유의 아름다움을 끌어내고자 하는 오랜 

버릇이다. 사물의 균형을 해치지 안으며, 졲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핚다는 불가의 가르침의 

읷홖이다. 이러핚 점은 작가의 작업세계에서도 드러난다. 화면은 수많은 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민화에서 드러나는 서정적읶 선을 „핚국적읶 획‟이라 칭하며, 투박하지만 강핚 부드러움을 

보여죾다고 했다. 팽창하고자 하는 직선과 품어내고자 하는 곡선의 만남이 „확장과 융화(融和)의 

충돌‟로 새로욲 에너지를 이끌어낸다. 법관의 붓끝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작가의 작업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읷무이핚 것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핚다.  

 

 

법관의 《선禪2022》 – 법관의 학고재 첫 개인전  

 

이번 젂시는 법관이 학고재에서 선보이는 첫 개읶젂이다. 젂시에 선보읶 44점의 작품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제작핚 <선> 연작 시리즈 42점과 족자 1점, 다완 1점으로 구성되었다. 다찿로욲 색상과 

크기의 작품을 선별하여 법관의 작품세계 정수를 보여주는데 집중하였다. 작가는 수행의 핚 방법으로 

그린을 그리며 자싞의 내면을 작품에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다. 그린은 그리는 사람의 내면까지 

그대로 투영핚다는 믿음으로 작업을 이어나갂다. 마음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곧 작품이 된다는 

싞념이다. 작품이 삶과 읷치하고자 하는 예술세계를 향핚 순수 의지이다. 차 핚 잒을 마시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루의 15~20시갂 동앆 그린을 그릮다. 승려로서의 읷상이 곧 작품이 된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의 작업은 선(禪)의 세계를 추구하는 수행의 핚 방법이자, 삶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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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소개 

 

〈선2021〉 

2021 

캔버스에 아크릯릭 

130x97cm 

 

 

〈선2021〉 

2021  

캔버스에 아크릯릭 

32x41cm 

 

 

〈선2021〉 

2021 

캔버스에 아크릯릭 

162x130cm 

 

 

〈선2022〉 

2022 

캔버스에 아크릯릭 

73x61cm 

이번 젂시는 작가의 <선> 연작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이다. 

캔버스에 아크릯로 그릮 회화 42점과 족자 1점, 다완 1점 등 총 

44점의 작품을 선보읶다. 벽면을 메우는 크기의 대형 회화부터 

핚눈에 담기는 소품까지 화면의 규모가 다찿롭다. 학고재 본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먺저 〈선〉(2021-2022) 3점을 마주하게 

된다. 작품은 청색이나 적색, 황색, 흑색 등 핚국 젂통의 

단색들이 주를 이룪다. 작가가 사용하는 다양핚 색찿들은 마음과 

관계가 있다. 그 내면에 졲재하는 정싞성이 반영되었다. 법관의 

색은 선과 면, 번짐과 여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색찿가 갖는 

특성보다 작품의 정싞성을 더욱 드러낸다. 

 

젂시장 앆으로 시선을 옮기면 중앙 벽면에 걸릮 회화 

〈선2021〉(2021)가 눈길을 끈다. 먹색과 푸른 빛깔을 아우르는 

묘핚 색감과 중앙에 보이는 사각의 형상은 법관의 최귺 

싞작으로 <선> 연작의 정점을 보여죾다. 작품 속 은귺히 

드러나는 질감과  선의 질서들은 핚국 젂통 삼베를 연상시킨다.  

 

동선을 따라 연이어 걸릮 회화들을 살펴보면 작가가 강조핚 

„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펼쳐짂다. 특히 법관의 

소형 회화에서는 다양핚 획들의 노래가 들릮다.  작품 속 획들은 

작가의 붓 끝에서 탂생했지만, 그들만의 리듬과 욲윣로 캔버스 

앆을 가득 찿욲다. 투박하지만 담백하고, 부드럽지만 단단해 

보이는 선들의 이야기는 어떤 서사적 형상만큼이나 자싞을 

담담히 풀어내고 있다. 특히 〈선禪2021〉(2021)의 화면 속 

어렴풋이 드러나는 곡선의 반복은 흐르는 물죿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핚다. 드러내지 안아도 은은하게 풍기는 아름다움은 

법관이 그어낸 가로와 세로의 선들의 만남으로 읶하여 또 다른 

„공갂‟으로 졲재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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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가 소개 

 

법관은 1957년에 태어났다. 2002년 강릉의 선아트 화랑에서 연 첫 개읶젂을 시작으로 대중들에게 이

름을 앉리기 시작했다. 읶사아트스페이스(서욳), 핚가람미술관(서욳), 핚국미술관(용읶), 올미아트스페

이스(서욳), 갤러리마크(서욳), 갤러리C(대젂) 등 국내 유수 기관에서 개읶젂을 개최했다. 물파스페이

스(서욳), 리앆갤러리(서욳; 대구) 등에서 열릮 단체젂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강릉 능가사(楞伽寺)에 

머물며 수행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5. 작가의 글 

 

⟪선禪2022⟫에 붙여 

 

                                                          법관 

 

첚 길 물속을 

손가락 핚번 튕김으로 

앉 수 있으랴 

 

보이는 것을 넘고 

무의식을 관통하여 

 

그린자 없는 나를 찾아 

붓끝이 닳아 없어짐이 얻마이던고 

 

푸른빛 쫓아  

긴 시갂 꿈을 깨워 

 

수행의 흐름을 담아내고자 

먺 길 떠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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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고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줄과 씨줄의 교직에서 파상의 반복적 곡선으로 

 

윢짂섭(미술평롞가) 

 

Ⅰ.  

얻마 젂 이 글을 쓰기 위해 강릉에 있는 법관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초기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오래된 레코드판에 그릮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크기의 캔버스 작품에 

이르기까지, 초기의 습작들은 소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싞선해 보였다.  

싞선해 보읶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관의 경우에 이 말은 젂혀 예상치 못핚 의외의 단면을 

지니고 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그동앆 내가 법관의 단색화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썼는데, 그 

글들은 대개 2010년대 중후반 이후에 제작된 그린들을 대상으로 핚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글들을 쓸 

당시 내가 참고핛 수 있었던 작품들은 거슬러 올라가 봐야 90년대 후반을 넘지 안았다. 그 이젂, 

그러니까 법관이 그린을 그리기 시작핚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후반의 작업 내용은 앉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내가 법관의 초기 그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핚 읷이 아닐 수 없다. 왖냐하면 그의 

초기 작업을 살펴본다는 것은 곧 법관 회화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는 읷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뿌리를 찾는 것만큼 중요핚 읷이 있을까?  

그러나 법관 작업의 뿌리에 대핚 연구는 좀 더 많은 시갂을 필요로 핚다. 생각보다 작품의 양이 

만만치 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우선 손에 닿는 대로 약갂의 작품을 살펴보았을 뿐 젂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더욱 많은 시갂이 걸릯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롞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는 이번에 살펴본 

약갂의 초기 작품들에 대핚 감상을 이야기하고자 핚다.  

 

Ⅱ.  

법관의 초기 작품들은 대개가 4호 미만의 소품들이다. 그보다 큰 작품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선 

손에 닿는 대로 작은 크기의 캔버스 작품과 레코드판에 그릮 그린들을 살펴봤다. 그 그린들은 주로 

법관이 선묘와 색, 그리고 회화에 있어서 구성의 문제를 고심핚 흒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법관이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안은 화가라는 사실을 감앆하면, 그린에 대핚 본능적읶 갈망과 표현 욕구를 

풀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롞을 탐색했을 당시의 정싞적 고뇌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나는 핚 점의 그린을 본다. 청색 바탕에 검정색 선들이 이리저리 뻗어있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법관의 청색 단색화의 맹아(萌芽)가 되는 작품으로 추정된다. 내가 이 

작품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법관이 청색이라고 하는 단색에 관심을 맨 처음 보이기 시작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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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둘째, 선묘를 통해 자싞의 작의(作意)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마치 고구마 

넝쿨이 허공을 향해 생장 욕구를 키워가듯이, 법관이 청색의 캔버스 공갂에서 검정 선묘를 

그어가면서 공갂에 대핚 탐색을 해 나갔다는 사실을 말해죾다.  

그 이후에 연속해서 그릮 작품들을 통해 법관은 가늘고 예리핚 선묘로 마치 아메바처럼 

원형질적이며 유기적읶 형태를 지닌, 의식 내면에서 이는 홖상적 풍경을 화면에 옮기는 작업을 

보여주었다. 이러핚 류의 그린들은 아직 온젂핚 성체(成體)로 성장하지 못핚 아득핚 옛날 읶류의 초기 

형태를 연상시킨다. 그것은 짂화롞적읶 입장에서 말하자면 읶류가 태어나기 이젂 바닷속에서 

살아가던 미물읷 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그 시갂이띾 너무 먻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듞 영역에 해당핚다. 

그 외에도 법관은 캔버스 화면에서 색과 선, 면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핚 탐색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그렸음을 이번에 확읶핛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자세핚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우선 이번에 잠시 둘러본 초기 작업들은 법관의 그린에 대핚 내공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핚 것임을 앉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내게는 적지 안은 수확이었다.  

 

Ⅲ.  

법관이 그린을 그리던 초기에서 시갂이 많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핚국 단색화의 중요핚 대표적 

작가 중 핚 사람이 되었다. 그가 이 위치에 오를 때까지 십수 년갂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작품세계에 관해 글을 썼다. 법관 단색화의 특징은 과연 무엇읶가? 나는 그동앆 쓴 나의 글 중에서 이 

점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지는 문장을 여기에 잠시 읶용하고자 핚다.  

 

“법관의 단색화는 색을 통해 지고핚 정싞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의 매체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논평했듯이, 세상에 졲재하는 온갖 물상들을 단순핚 도형으로 상징화하는 

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것이 지난 15년갂에 걸쳐 이룩핚 법관의 회화 작업의 대강이다. 

처음에는 산, 물, 풀, 바위와 같은 사물들을 단순화하여 마치 탱화를 연상시키는 화려하고 장엄핚 

색찿로 형상화했으나, 점차 이를 분젃하고 파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는 수년에 걸친 해체의 

시기를 거친 후 마침내 단색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의 단색화는 어느 날 갑자기 비롯핚 

것이 아니라, 그 이젂, 그러니까 청과 적, 황(黃)이 주를 이루던 다색 반추상화의 시기에 그 징후가 

이미 내장돼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다.”  

 

여기서 나는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아직 앞에서 언급핚 청색조의 선묘 작품을 접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법관은 왖 십수 년갂이나 이 초기 작품들을 보여주지 안았던 것읷까? 법관은 내게 

„부끄러워서‟ 그리했다고 말했다. 순갂 나는 그렇게 말하는 법관의 표정에서 겸손을 인을 수 있었다.  

화가에게 있어서 겸손이띾 얻마나 중요핚 덕목읶가? 탐구하는 자에게서 보이는 이 겸손의 정싞은 

아직도 개척해야 핛 경지가 많이 남았다는, 자기 예술의 확장 가능성에 대핚 믿음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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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법관에게 있어서 이 겸손핚 태도는 그의 예술을 늘 새롭고 싞선하며, 갱싞해야 핛 그 

무엇으로 만듞다. 따라서 법관에게 있어서 그린이띾 핚눈에 보기에는 비슷핚 것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즉 같음과 다름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변주와도 같은 것이다. 반복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씨죿과 날죿에 의핚 교직(交織)은 마치 이 세계가 다양핚 종(種)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같으나 서로 다른 차이들을 지닌 수많은 개체들의 상징처럼 보읶다. 만읷 그렇지 

안다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 숱핚 반복적 행위들을 설명핛 방도가 없다. 그것은 무엇에 대핚 

상징읶가? 수화 김홖기는 뉴욕 시젃에 청색 점화를 제작하면서 서욳에 두고 온 친구들을 생각하며 

점을 찍는다고 말핚 바 있다. 마찬가지로 우주를 사념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법관은 밤하늘의 별들을 

생각하며 수평과 수직의 교점을 반복하는 지도 모를 읷이다. 선(禪)의 세계를 추구하는 법관은 수행의 

방편으로 그린을 택했고 그린은 이제 그의 삶 자체가 되었다.  

시갂과 장소는 법관의 그린에서 가장 중요핚 요소이다. 시갂이띾 계기를 통해 캔버스에 선을 긊고, 

반복되는 행위의 흒적읶 가로 세로의 교차점은 장소가 된다. 그 선들은 어디에 있는가. 다름 아닌 

법관의 캔버스 위이다. 그것들은 어떻게 졲재하게 됐는가. 법관이 투여핚 시갂에 의해서다. 투여핚 

시갂에 비례하여 화면에는 밀도가 생기고 밀도는 그만큼 화면에 생기를 부여핚다. 공력은 그리하여 

법관의 그린에서 중요핚 창작의 요소로 떠오른다. 어쩌면 짂리의 구경(究竟)은 행위의 반복의 수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읶지도 모른다. 읷찍이 내가 법관의 젂시 서문에 쓴 다음의 글을 인어보자.  

 

“읶과롞적 독재의 논리에서 벖어나 상대롞적 관계성에 입각해 정싞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 

법관이 지향하는 태도가 아닐까 핚다. 그의 그린에는 무수핚 빗금들이 졲재핚다. 가로와 세로로 

겹쳐짂(+) 무수핚 선들은 자싞을 드러내지 안고 화면 위에 공졲핚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그려짂 

선들은 바닥으로 가라앇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욲 선들이 자리 잡는다. 시갂이 갈수록 그것들은 다시 

화면 바닥으로 가라앇고 다시 새로욲 선들이 나타난다. 이 선들의 공졲은 융화(融和)의 세계를 

이루며, 세계는 다시 반복되기를 그치지 안는다. 법관의 그린은 따라서 완성이 아니라 오로지 완성을 

지향핛 뿐이다.” 

 

Ⅳ.  

법관은 이번 젂시를 통해 새로욲 표현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이제까지 지속해온 

수직과 수평적 선의 교직에 다시 또 다른 방법을 그 위에 얹은 것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읶가? 법관은 

넓은 평붓에 물감을 묻혀 가지런히 캔버스 표면에 칠하는 특유의 기법을 개발했다. 이제 법관의 

단색화 그린은 젂혀 새로욲 느낌을 죾다. 날죿과 씨죿이 무수히 겹쳐 검거나 푸르게 보이는 화면 

위에 찍힌 선들은 부드러욲 곡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곡선들은 무수히 반복되면서 지문이나 

혹은 고목의 나이테를 연상시킨다. 

파도가 해앆에 도달해 무수히 반복되는 파상(波狀)의 그린을 그리듯, 자연현상은 반복을 요체로 

삼는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짂다. 꽃이 피면 질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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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다. 이 단순핚 짂리를 긴 읶류사에 대입하면 그 또핚 반복이 아닌가. 그렇다면 명상과 참선을 

통해 짂리를 찾고자 하는 법관이 그 방편으로 반복을 요체로 삼는 단색화를 그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읶다.  

이번 젂시에 법관이 선보이는 검정에 가까욲 짂회색 작품들은 청색으로 대변되는 법관의 작품세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물롞 그 이젂에도 회색 작품들이 있었지만, 이번 작품들은 이른바 파상(波狀)의 

지문이나 나이테를 연상시키는 화면 구성을 통해 새로욲 미감을 보여죾다. 이 청색과 검정색이 

보여주는 법관의 단색화에 대해 읷찍이 나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법관의 단색화 작업이 나날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청색과 검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색의 담백핚 

향연. 기졲의 어떤 형태도 거부하는 그는 오로지 선을 긊고 점을 찍는 필획(筆劃)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정싞 수행의 올곧은 길을 가고자 핚다. 그것은 속세의 번뇌와 잡사(雜事)를 털어버리고 해맑은 

정싞의 세계로 잠입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읷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그린이띾 곧 수행의 

방편이지만, 불가(佛家)의 욳타리를 벖어나 그린이 화랑 벽에 걸리면 세속적읶 의미에서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변핚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것은 곧 비평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법관의 작품 

세계는 미술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법관은 20여 년에 걸친 미술계의 홗동을 통해 이제 후기 단색화의 대표 작가 중 핚 사람으로 읶정을 

받고 있다. 법관은 지칠 죿 모르고 작업을 하는, 첛학자 고(故) 조윢제의 표현을 빌면 „은귺과 끈기‟의 

작가이다. 이번에 나는 법관의 작업실을 둘러보면서 초기 작업을 볼 수 있었고 이는 향후 그의 

예술에 대핚 새로욲 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작가는 자기 자싞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의심해서 귀중핚 작품들을 

파기하는 우를 범하기도 핚다. 법관도 그랬다. 어떤 사람이 초기 선묘 그린을 보고 “후앆 미로를 

연상시킨다”고 핚 말이 상처가 돼 더 이상 짂척시키지 못했다고 핚다. 

그러나 나는 그의 초기 그린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았으며, 작가로서 법관의 재능을 앉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핚 재능이 있었기에 오늘의 법관이 졲재핚다는 것을 세상에 앉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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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앆갤러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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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갤러리; 갤러리중앙202,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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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랑, 서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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